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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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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예배 2026년 5월 24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구주를 생각만 해도 / 찬송가 85(신) 85(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35번(시편 84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 찬송가 391(신) 446(구)  

  기도 / 조은영 집사                                                                                                                                                                                                               

  성경 봉독 / 사도행전 1장 3, 8절, 28장 31절/ 다같이  

  말씀 선포 / 말씀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 나라 / 박화신 목사 

  찬송 /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 찬송가 492(신) 544(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빈 들에 마른 풀같이 1, 2절 / 찬송가 183(신) 172(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사도행전 18장에는 눈에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

라를 깊이 있게 세워 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굴라와 브리

스길라 부부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자기 삶과 가정을 하

나님께 열어 드렸고, 그들의 집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보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

고, 아볼로는 이미 뛰어난 재능과 지식을 가졌음에도 겸손히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화려함보다 신실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대한 업적이나 눈에 띄는 사람만을 통해 일하지 않

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순종하는 사

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자기 집을 열고, 진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더 깊이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 속

에서 복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이야기들에 쉽게 마음을 빼

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오래 참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자라갑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우리

에게 조용하지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 얼마나 열려 있는가? 당신은 무엇보

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배우

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이 잘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

묵히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고 계십니다. 

 

오 늘  설 교  말 씀  요 약 

1.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바울 역시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도행전은 마무리됩니다. 이는 사도행전 전체가 단순한 교회 성장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임을 보여 줍니다. 

2. 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이나 조직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두려움 속에 숨어 있던 이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드러내는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3. 또한 사도행전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갑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화려함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고 계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 설교 요약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들 
 

사도행전 18장 



 2018년 4월 8일 오후 1시                 

 

2020년 3월 15일 오후1시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이번 금요일 20장 공부합니다).  

 

5. 각 전도회 모임이 다음 주일, 5월 31일 예배와 친교 후에 있습니다.  

 

 

 

 

 

 

  

 

 

 

 

 

생    명    샘    소    식  

  5월   예 배 위 원 

안 내                     한규철                               조은영 

기 도 최명희(3)     박주혜(10)    최상천(17)    조은영(24)   박래석(31)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제직  

성경 읽기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